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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 에 는 ‘   숙  한 사 복지  지원  핵심  가  체할 만한 향  는 계’  

수 다는 식  탕 , 림동 쪽  에    숙  지원하는 ‘H-공동체’  사  스프 들리

가 시한 술지 식  탐색하 다. 연 결과  들  H-공동체  심  ‘가  체할만한 계’  

맺고 었 , 그 에  ‘  감’  하고 었다. 그리고, 는 ‘큰  없어도  살 가 ’ 는  

주  타났다. 하지만, 그 계  감 도는 다 게 타났 , 는 각  생 과 과 건강, , 경  상 과 

하지 다. 에 는  같  차  ‘가  체할만한 계’, ‘  감’, ‘참여’ 도  통해 시키고 

 하 다. 결 에 는 연 결과  탕    숙 에게 필 한 함  시하고 언  하 다.

주 어 :  , 숙 , 가  능과 역할, 쪽 , 술지

Abstract we explored the case of ‘H-Community’, a private organization that supports alcohol-dependent 

homeless people living in the Jokbang village,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 key to social assistance 

for alcohol-dependent homeless may be an influential relationship to replace the role of their families."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ollowed the research that Spradley presented, and the result was 'living 

in the balance rather than the great affection'. However, the density of the relationship and emotional bond 

appeared different, which had something to do with their respective life processes and their health, age 

and economic conditions. These differences were categorized and suggested as arguments through 'a 

family-alternative relationship', 'emotional bond'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conclusions 

presented the implications needed for alcohol-dependent homeles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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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가  간  삶  지하는 과 에  매우 한 

,  에게도 는 마찬가지 다. 하지만, 

  개  질병  닌 '가  질 (family 

disease)'  릴 도 [1,2] 가 에게  향  

미 다[3-5].  에  복  가는 과 에도 가

 한 역할  한다.  료  단주에 

 향  미 는 것  가  지지 는 연 결과가 

 만큼, 가   복에 어 한 

가 다[6-8]. 

그런 ,   후 가 과 단  삶  사는 

  숙  경우는 어 할 ? 가  간  삶  

지하는  한 는 과 가  지지가 

 복에 어 한  다는 에 , 가 에게 

돌 갈 수 없는  에게 가  체하는 가 

다  그것  엇 ? [9]  민[10]  숙

 한 사 복지  개  핵심  ‘가  체할 만

한 향  는 계’  시 주는 것  시한다. 

다 [11]과 주[12]는 숙  한 주거 스  료

스  어 숙 들 간에  감  도  

할 필 가  시한다.  연 들  가 에게 돌

갈 수 없는 숙 들에게 공 어  할 스가 ‘

 감’과 같  지   고  

시하는 것 , 숙  지원  돌 에 한 학술  

식  변  타내고 다. 

실 ,  같   식에  변 는 사 복지 책과 

실천 에  타 고 다. 울시는 주거 지원 스  

통해 울역 주변 숙 들  쪽  심  거주할 수 

도  하는 동시에, 민  통해 쪽  원 간에 

 감   수 도  하고 다. 그 

 사 는 울역 주변에 재한  ‘동 동 쪽 ’과 

‘ 림동 쪽 ’ 다. 그 에  림동 쪽  2007  

립  민간단체  ‘H-공동체’가 한  숙 생  하  

 들  한 돌  스  공하고 는 , 울

시는 숙  지원  통해  과  계

 지한다. 에 해 는 상 열과 미경  민간단체  

공   역할 담과 는 ‘복지  합경 ’  

 하는 ‘커 니티 어(community care)’ 에  

고찰한  다[13]. 하지만,  연 는 쪽  

 ‘돌 ’에  맞춰  다는 에 ,  

들  상  습  통해 ‘가  체할만한 계’  

해하거   과 에  타  수 는 ‘  감’과 

같   심  하 에는 한계가 다. 

에 본 연 는 림동 쪽  사  통해, 가 공동

체  지향하는 H-공동체 계  쪽  에 거주하는 

 들  함께 생 하는 과 에  는 계

 내   하고  한다. 그리고  통해 

  숙 들  지하는 ‘가  체할 만한 향

 는 계’가 엇 지   게 해하고  한다. 본 

연 결과는  에 하여 살 가는 숙  

한 합  스 체계  하는  필 한  지식

 용  수  것 다. 

1.2 연  질

연  질  ‘ 림동 쪽  에  H-공동체  계

하  가 처럼 살 가는  상  어 하 , 

어  계  맺고 살 가는가?’ 다. 

2. 연 과 차

2.1 연  계

본 연 에 는 H-공동체 계  쪽  에 거주

하는   숙  상 용하는 과 에  

는 계  내   통해 하  하여 술지 

 사용하 다. 그 에 도 3단계에 걸쳐 찰과 질

 하고  통해   주  도 하는 

Spradley ‘12단계 식 단계’  택하 다[14]. 

2.2 연  

울역 근에 재한 림동 쪽 에는  80-120  

도  가 거주하는 것  한다. 1997  

IMF 가 생한 후에는 울역 주변  숙 들

 값싼 주거공간  찾  곳  몰 들었 , 2007

에 프 스  수도   신 가 들  돕  해 쪽

 에 ‘한가 ’   내걸고 H-공동체  립하

다.  지에 3  워진 H-공동체 건  30여 

개  쪽  여 는 골목  에 리하고 다.  건

 1 에는 H-공동체  심 고 리는 ‘사 ’  는

, 곳에  H-공동체 계 는  한 식

사  하고 공동체 행사  하 도 한다. H-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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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경  30M 내에는 고시원, 여 숙 등  , 

곳에도 가 거주한다. 

2.3 료수집

료수집  찰과 뷰  심  하 다. 우  

찰  통해 그들  행  통해 드러 는 상징과 계  

하고  했 ,  체  해하  해 주  

보 공  하고 뷰  하 다. 뷰에 참여한 사

들     는  한  숙 생

 하 다. 들 에는 15  에 가  리

어 살  사 도 4  , 뷰에 참여한 15  

가운  2  하고 결  하지 다. 뷰에 참여

한 보 공   특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formants (n=15)

Participants Age
academic 

background
Marriage

informants 1 60s high school Divorce

informants 2 5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3 4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4 5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5 60s middle school Single

informants 6 60s middle school Single

informants 7 4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8 6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9 5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10 5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11 4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12 5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13 4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14 5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15 50s high school Divorce

  

2.4 료 

연 는 H-공동체 건  내 에 는 사 에  식사

 책 지는 계  보 원 역할  하  연 에 진

하 다. 연  에는 술 찰과 개   통해 

쪽    들  H-공동체 계  동료 

 들과 계 맺는 식  탐색하 다.  째 

단계에 는 가 공동체  지향하는 H-공동체  계  맺

는 과 에  타 는 다 한 상에  맞  찰

 하고  질  하 다.  째 단계에 는 

 들  수행하는 능과 역할에 어 차  견하

고,  같  차  타내는  엇 가  별 찰

과  질  통해 하 다. 또한 ‘특 한  

주 가운  차  찾는 업’  통해 들  지하는 가

 체할만한 계 미  하 고,  료  

하고 다시 통합하  연  질 에 합 하는  

주  도 하고  했다.

2.5 타당  보  리  검

연  타당  보  해 연 는  7개월 동  

에 , 지  하고 순간  사건에 해 

하 , 매주 1  동료연  수집  료  탕

 하 다. 순  단계에  만큼 료  포 가 

루어 다고 단   탕  다  단계  가  

한  하 ,  같  수집  과   

 주  도 할 지 계 해  진행하 다.  

주  도 한 후에는 학술  통해 하고 동료연

 검  ,  통해 수 하는 등 술  

근에  는 내  타당   한  하

다.

연 리  보하  한 도 게 리하지 다. 

보 공   뷰  할 는 연 목 과 

, 연  리 등  충  하고 동 한 경우에만 

진행하 다. 연 에   는 귀 한 시간  내  

보 공 들에게 감사  마  하  해   

지 했다. 한편, 본 연  진행하  에 연  리  

보하  해 생 리 원 (IRB) 리심사  거  후 승

(SGUIRB-A-1812-79)  다.

3. 연 결과

3.1 가 처럼 살 가는 

3.1.1 ‘한 ’과 ‘눈 ’  는 사 들

사   가  거실처럼 사 들  여 식사  

할 수 는 공간 다. 주 에  한 식  상  차리

 들  곳에  ‘삼시 ’   수 는

,  식사  하는 들  많지  식사 후

에는 곧  신들  거처  내 간다. 한 에   

 함께 는다는 에  들  식 (食口) 고 할 수 

다. 그 지만, 어린 시  가 에  리 어 살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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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삶’  살  ‘눈 ’  었  사 들  H-공동체 

계 가 공하는 식사가 담스러울 수 다. 에, 식

사 후에 사 들  사 에 는 하지만 식사 후에는 

 신  거처  돌 가는 것 다.

(사 에) 가만    편하지는 . 

담도 못 하고  사 에게 피해   (14)

들  사 보다  거처에  많  시간  보내는 

것  그곳  편하  다. 마 ,  가 에  들

 주 보다  에  편 함  느  수 는 것처럼, 

 들  식사  공동체 행사  해 많  사  

는 공간(House)보다는 독립  공간  (Room)에  

편 함  느 는 것 다.

내 식처니 . 착  가죠. 계   다 게 해보

고.  수도 고. (10)

3.1.2 동료 ‘죽 ’에  드러  감 

림동 쪽  에 거주하는  들  처

럼 신  공간에   하지 는다. 뿐만 니 ,  

 거주   상당수는  만 질  에도 여

 술  마신다. 그러다 보니, 술  해 각  거처에  

쓰러지는 경우도 주 생한다.

쪽 에 쓰러  술 고 늘어지  죽  거  똑같 . 

(1)

런 사 들  돌보는  H-공동체 역할 에  

한  차지한다. 또한, H-공동체에  크고   

맡  하는 쪽  는 술 에 사 에 

지 못하는 식 에게 식사  가 다주고, 어  목 해 

주는 식  H-공동체  돌  동에 참여한다. 들  

 병원에 다니  어 운 동료 가  는 

병원에 동행하 도 하고, 원가  돌  거 할 경우 병

간  하 도 한다. 

후 고 해  늦었다고 하니  말 . 폐 

에  어 . 3개월 항 료하고 해  간

간 도 주었어 . 지도 못하고, ( 략) 다  사  

들어 .  사 들   고집에 . 독특해

. ‘보 ’ 역할  하는 거 . (8)

돌 과 에  쪽  동료 는 죽  맞 하

도 한다. 그 식  지 , 신  거처에  지 

 사 들도 죽   마지막  함께 하고  

식  간다. 그들에게 병원에  지 못하고 죽  

맞 한 동료는 훗  신  습  수도  다. 

도 가  없 니  그 겠 . 우리 식 들  

게 들어주겠 . (9)

 없는  사  없  가주는 거죠. 가는 사

들   어 가는 게 니  그냥 내가 당할 수 

니  가는 거 . (10)

3.1.3 ‘ ’보다 ‘ ’에 주린 사 들

사  식사시간에 타 는 또 다  상  들  

처럼 말  하지 는다는 것 다.  같  상  타 는 

에는 진실한 에 주린 마  용하고 다. 가

 한 역할과 능  하 는   누고 사는 

것 다. 그런 , 쪽 에 들어    

동료들과  누고 살지 못한다. 쪽  동료 에는 

 가는 사 도 지만, 그 다고 그들과 마  고 

지내지는 는다.

여  사  사 들  가슴  고 말  못 해 . 

하고 싶어도   못 해 . 누 하고도 

가 창  못 열어 . 도 그 고, 공간 는 것

도 고. (13)

   H-공동체 계  사 에도 

타 다. 그러다 보니  에 는 곳에는 

식 는 어도 가  없다는 가 다. 들  진

짜 가   해 는 그들  쪽 에  지 살

  고통과 상처  어루만  사  필 하다

고 생각한다. 

 주는 게 가  니 .  는 거는 식

. 가  든 것   내 고 는 거 . 

내  수 없고 는  수 없어 . 움  다 감

고 어 . (3)

에, H-공동체 계  함께 동료  돌  동에 참

여하는 사 들  만 는 것  가  니 고 주 하는 

사 들과는 다  목 리  낸다. 들 신  처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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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에  동료들과 지하고 사는 것  가  습 고 

식한다. 에, 들   어  심도 도 

할 수 없는 뿐  원가 에 집착하지 는다.

평 만  많  사  리 쏟 어도 말  많

고, 내 가   들고 여 는  편하고, 여 는 

신처 지만 원  가 하고 단 하니  어  수 없  

그 마  가 도 지하는 거 . 간  

는 못살지 , 가  필 한  여 가 가 과 같  

역할  해 주는 거 . (8)

그런 , 처럼 식하고 행동하는 사  에는 어린 시

 가  리 어 가  간에  느 지 못하고 

 살  경우도 다. 들  랫동   살 에 

H-공동체 계  동료  들과  누고 

사는 것만 도 가 처럼 살 가는 것  생각한다. 

사 에  함께  고 말 도 고, 보다 낫지

. (2)

3.1.4 그 도 ‘내 편’  H-공동체 사 들

H-공동체 계  쪽  동료들과  누지 못하

는 는 각  처 에  술  마시   해

하 고 한다. 그리고 그  는 쪽    술  

마시고 태  리 도 한다.  과 에   

들  경찰   들 거리 도 하는 , H-공

동체 계 는 그들  편에  지지해 다. 

는 건 엄마  함께 가  하는 거 . 죽  

지 는. 그 사  사고  고 말  도 

지 가  하는 거 . 픈 들  리고 는 

엄마  심  죽  지 가  하는 거 . (H-

공동체 계 )

하지만, 사 들  같  H-공동체 계  마

 헤 리지 못하고 쪽  도 한다. 특 , 건강상

태가 하거  근  능  거  목돈   고시원

 주택  갈 수 는 사 들  다  곳에  새

운 계  찾고  한다. 하지만, 들  상당수는 림동 

쪽   다시 돌 다. 는 림동 쪽  어

 후  살  겪게 는 움 도 지만, 

엇보다 술 고 행  도  지지해  사  H-공

동체 계 에 없다는 것  닫  다. 

가  가  니   못 사는 거 . (14)

공동체 상에  살  본 사 들  다시 쪽 에 

들어  편 함  느 게 다. 그리고  통해, 신

 곳에  살  게 게 H-공동체 계  동료

들과  감  가지고 살  각하게 다.

3.2 ‘큰 ’  없어도 ‘ ’  살 가

3.2.1 건  수 없는 강

H-공동체 내에는 ‘가는 사  지 고 는 사  막지 

는다’는 가 재한다.  같  는 쪽  에 

거주하는  들  H-공동체 계  각  

식  계  맺게 하는  도 한다.  시한 

것처럼, 동료  돌  동  식사 에 참여하는 사

들  사 에  한   또 하  가  살

가 고 한다. 하지만, 원가 에  느  수 는  

감  했  사 들   같  에 실망하고 ‘마  

’  걸고 살 간다. 

 같  H-공동체 는 동료 간에 계 맺 에도 향

 미 다. 는 시  하는 생각에 감  느 는 동료

에게 마  열고 다가가 도 하지만, 내 고 는 다가

고  하지 는다. 그러다 보니, 수 간 함께 살 도 

 살   누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 , 

 누 도  간에 ‘  ’ 는 하지  

한다. 특 , 과거  는 것에 해 는 민감하게 하  

에, 들 간에는 ‘과거 지 ’ 는  

어 다. 사 에  식사하는 동 에 하고, 식사 후

에는 각  공간  돌 가는 상  습에는 ‘눈 ’ 

 ‘ 에 주린 마 ’ 에도 처럼  사

에 ‘뛰어  수 없는 간극’  재한다. 

 귀찮  거 . 들게 살 니  그 지 . 

본 들  상처가 많 니  만 게 살 겠어 ? 

다들 슷할 것 같 . (8)

도 그 고, 여러  어 . 쪽  사 들만  살

가는  어 . 상처  피해 식  많  마

 누지 못해 . 심  없어 죠. 신  계

에  고 다  쳇 퀴 도는 삶  살지만, 쪽

 사  에 해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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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고독  만  것

동료들과    하지 다 보니, 연스럽게 

 는 시간  많 지고, 는 연스럽게 지  억

 어지 도 한다. 하지만, 가 도 도  어

린 지  억  집어내는 것  들에게 고통스러운 

다. 후 스러워도 돌 킬 수 없고, 그 다고  갈 수

도 없다. 러한 실 에   들   같  고

독감과 상실감  지우  해 술  마시 도 한다. 

가 없 니  들어주는 사  없어 . 그  목

 꾸 겨 .  도하  우리가 못하죠. 5

 10  하  그러니  에  들어  술 는 

거 . 그러  보내는 거죠. (1)

내가 키웠  에, 동생  생각  . 가  

여 지 는  다 리 는  리에  . 

   , ( 략) 가  생각  술

 어 . (9)

3.2.3 ‘과 ’가 는 ‘ ’ 사

처럼 동료  사 에는 건  수 없는 

 강  다. 그   는 시간  많 지고,  시

간에 술  마시다 보  탈진해 쓰러지 도 한다. 어  누가 

쓰러  사 에 지 못했다는 식  들리 , 쪽  

동료들  하지 도 그 후 사  차린다. 

‘과 ’ 사  ‘ ’가 듯 , 그가  술  마실 수 에 

없었는지  마  해한다. 그리고 쓰러  는 동료가 

운  차릴 수 도  식사도 가 다주고,  청 도 해 

다. 들  각  신들  할 수 는  동료  

에게 다가가고, 말보다는 행동  통해 신  사  

시한다. 그러  상   통해  느 다.

술 그만 고 복해 지 맨  그러  어 하냐? “ ! 

고마워” 하는  말릴 수가 없어 . 가   

가  . 도     같  피 

하  못 지 . 개도 한   니니  고 싶

 고 못  겠지 해 .  청 도 해 주

고 똥, 도 어. (1)

에게 챙겨  것  챙겨 . 집에  술  냉

고에 술  리는 거 . 사  고 하는  

그 당시는 들 가 어 웠어 . 술  었지만, 

사 들과  계 지 고 싶지는 . 여 는 

한 경험 죠. 지지 도 고 (10)

사 에는 100원  뽑  마실 수 는 미니 커피 

가 다. 그런  보 공  4는  가 ‘ 단

지’ 고 하 다. 그냥  돌 갈지, 커피  뽑  

마시   눌 것 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  

는 것 다. 그 다고 누 에게  언  커피  뽑  주

지는 는다. 커피  건  마  누 는 가 동

하는 상  신    , 내지는  눌 수 

는 사  타  다. 

에 . 단지  사  에 . 우리 

들  걸  마  많  눠 .  사  

눠주고 맘에 들  커피 한  주고 맘에  들  

고.  마  시  해 . (H-공동체 계 ) 

수사님도 그 고     짓  할 . (4)

4. 

본 연 에 는 림동 쪽  에 재한 H-공동체 

계   들  함께 생 하는 과 에  타

는 상징과 계  내  에  하고  했다. 연

결과  들  H-공동체  쪽  심  

‘가  체할만한 계’  지하고, 그 에  한  

‘  감’  갖고 살 가고 었다. 

하지만, 들  H-공동체 계  동료 

 계  맺고 감  해가는 상  다 게 타났

다. 생 과 에  찍 원가 과 리 어 가   느

지 못하고 살  (Type 1)는 H-공동체  

쪽  울타리 내 사 들과 계  지하는 과 에  

 감  하고 었 , ‘가  체할만한 계’

 도 에 도 가  다. 들  H-공동체 계

 한 계  맺고 었 ,  돌  동

 한 다 한 역할도 수행하 다. 그리고  과 에  

들과   감   커 다. 

건강  거  가 많  사 (Type 2)들  ‘가  

체할만한 계’  ‘  감’ 차원에  어린 시  가

과 리  사 들보다 낮 지만, 상  고 건강한 

사 들보다는 다. 또한, 들  H-공동체 계  동

료  돌  는 상 는 에  계 맺

에 어 수동  에 었다.

상  고 건강하  원가 과   눈 

  (Type 3)  경우 H-공동체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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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는 계  ‘가  체할만한 것’  

식하지 다. 특 , 건강  하고 경  여  

는 (Type 4) 에는 새 운 계  감  

찾  극  림동 쪽  어 도 했다. 도 

에    는 H-공동체  쪽  울타리 내 사  

에  가  낮 다. 하지만, 쪽   새 운 계

 찾  는 극  행  한다는 에  Type 4는 

Type 3과 달 다.  같  차  해보  Table 2

 같다.

Table 2. Typification of density dimension

Sotation
a family-alternative 

relationship

emotional 

bond

participat

ion

Type 1 high high active

Type 2 middle middle passive

Type 3 Low Low passive

Type 4 Low Low active
  

 같  는 쪽 에 거주하는  사

에는 ‘큰 ’  없어도 ‘ ’  살 가는 삶  식  

재한다는 에  가  시도  할 수 다. 그 지만, 그

들 내 에 재하는  같  식과 행동  차  견하

고 술하는 것   한 사 복지 스  

한  지식  다는 에  시하고  했다. 향후, 

숙 생  했  가 많  여 사는 ‘동 동 쪽

’  여타 생 공동체  루고 사는 다  공동체 사

에 한 연 가 진행  후에,  같  에 한 

가  가 루어질 필 가 다. 

  5. 결   언

본 연 에 는   숙  한 사 복지  

지원  핵심  ‘가  체할 만한 향  는 계’  수 

다는 식  탕  H-공동체 사  탐색하고  

했다.  해 ‘ 림동 쪽  에  H-공동체  계

하  가 처럼 살 가는  상  어 하 , 

어  계  맺고 살 가는가?’ 는 연 질  가지고 

에 들어갔 , Spradley가 시한 술지 식  

통해 료  수집하고 하 다. 

연 결과 드러   주 는 ‘큰  없어도 

 살 가 ’  타났다. 쪽  에 거주하는  

들  마  고 살지는 지만, 상생 에  

각  식  마  달하고  했다.  과 에  ‘

’  생겨  시 했 ,  같   감  쪽

 사 들  계  어주는 ‘ ’ 같  역할  하고 었

다. 한편, H-공동체는 림동  들  거주하는 

쪽  지 주는  역할  하고 었다. , 쪽  

 들에게 원가 과 같  ‘  감’  느

게 하지는 못했지만, H-공동체 계 들   

들  ‘쪽 ’에  뿌리내릴 수 도   공하

고 었다. 런 에  H-공동체는  마  어귀에  

는 ‘당산 ’  같  재  할 수 었다.

본 연 가 지닌 함 는 다 과 같다. 우  본 연 는 

2018  보건복지 가 도 도  천 한 후, 가 

고 는 ‘커 니티 어’ 도  한  지식

도 용  수  것 다. ‘커 니티 어’는 돌  필

한 주민들  지역사 에 거주하  개개  에 맞는 

여복지  스  누리고, 지역사  함께 어울  살

가  실 과 동  할 수 도  하는 사 스 체

계  하 는 학술 도 책  개 다[15]. 

 같  합  개  하게 하  해 는 당사

 에 한  연 가 루어  하는 , 본 연

는 가  돌 갈 수 없는  ,  ‘가

 체할만한 계’에 한  다  상  포

착하 다는 에   함 가 다. 하지만, 본 연 는 

림동 쪽  사 만  가지고  다   

시한다는 에  근본  한계  가진다. , 한  

숙  삶  살  가 거주하는 동 동 쪽  

사  ‘가  체할만한 계’ 에  검 하고 그 

에  타 는 ‘  감’  한 후에, 림동 쪽

 사  해보는 후 연 가 필 해 보 다.

본 연 는 숙  한 주거 지원 스 에도 함

 가진다. 본 연 결과  통해 드러    숙

 내 에 리하고 는   하 는 거처할 공간

 집(House) 보다는 가  었다.   

공간  쪽 (Room) 도 스한  누고 살 수 는 

 공간  집(Home)과 같  가  필 하

다는 것 다. 런 에 ,  내지는  편

시  갖  집단 시 보다는 고 후  시 도 ‘

 감’  누고 살 수 는 거처  마 하는 식

 숙  한 주거복지지원  마 해볼 필 가 

다. 그리고 본 연 에  심  탐 한 H-공동체 사

는 용한 료  용  수  것 다.

실천  언  숙  사 복지  실천하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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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 것 다. 본 연  통해 담 내지는 못했지

만, 연 는 에  들  ‘ 질  것’보다는 

‘ 듯한 말 한마 ’가 훨  그리운 사 들 는 상  지

울 수 없었다. 닥 생  살  사 들 수  ‘ 듯한 

눈 ’과 ‘ 듯한 ’  하 , 연 에게 그들  

내미는 100원짜리 ‘커피 한 ’  ‘당신   할 수 

는 사 니다’ 는 언  시지  담고 었다. ‘ 듯

한 말 한마 ’는 ‘건  수 없는 강’  건  수 게 하 , 

‘그들만  고독’  하도  만들었다.  같  경험  통

해 사 복지 실천 사  연  역시, 지극  평 한 

사실  고 다는  재 식하게 하 다. 그리고,  

같  생각  사 복지 역에 사하는 사 들  마 가짐

 다시 한  고쳐 맺  하는 마  어지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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